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 목회 과정을 수학한 유 아브라함 목사입니다.   

2017 년부터 베트남의 박닌 성에서 한인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박닌 성은 베트남의 지방 정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의 검열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는 베트남 북서부의 산지족인 흐몽족을 위한 복음 사역을 공동체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서부의 라오스 국경 지역은 베트남 

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산악 지역입니다.   4 년 전부터 

이곳에 가축 분양과 공용어인 베트남어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양은 1 년 반 

정도의 기간동안 각 가정의 가축 사육을 도와서 가정 경제의 기반을 닦아주는 프로젝트 

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과 처소교회로 나누어서 가정에게는 고리 

사채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을 돕고, 처소교회에게는 공동체의 ‘우리’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교회 건축을 자력으로 완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각 가정과 처소교회 공동체는 가축 사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되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새로운 마을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산골 마을에서의 

가축 사육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희 공동체는 지난 4 년 동안 벌써 두 개의 

마을에 가축을 분양하였고, 지금은 세 번째 마을을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역은 

정부의 제한 조치와 접근 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성 정부로부터 

소수민족 마을을 도울 수 있는 봉사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하는 도중에 코로나를 만나서 헤쳐나가기 힘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지금의 사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산골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찾아가서 흐몽족을 도와 처소교회와 

공동체의 각 지체가 흐몽족 복음 전파의 첨병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도울 것입니다.  

몇 해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해보지만, 복음 전파의 길이 

무슨 제한이 있으랴 하는 답을 듣고는 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처음 WMU 를 만났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제게는 WMU 에서 공부하게 

된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의 시간들이 지금 저의 길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